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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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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교에 1-2학년에 재학 중인 총 283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회피, 우울, 스
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경험회피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경험회피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
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도 경험회피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험회피가 간호대학생의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핵심기제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
들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동안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경험회피 

정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onthe relationships
betweenlife stress,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283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freshmen and sophomore yearsat
one university in Jeolla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15,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with SPSS 21.0.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fe stres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Additionally,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results show that experiential avoidance plays a key role in psychopathology and grows
with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experiential avoidance,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to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order to prevent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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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중, 고등학교에서의 수동적인 생활에서 대
학교에서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새로

운 환경에서 성인으로서의 역할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 즉, 대학생활 동안 학
업, 이성 및 친구관계, 경제적 문제, 가치관 등 다양한 영
역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1]. 실제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조사에 따
르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생활스트레스

는 학업, 진로문제, 취업, 가치관,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
타났다[2].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업량으

로 오랜 시간을 공부와 과제제출,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
로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높고[3],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를 수행하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실수하지 

않을 까하는 두려움으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대학생에게 적절한 수준
의 스트레스는 동기화하면서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

게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므로[5]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
이 제기 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2,6-8]. Vazquez와 
Blanco[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우울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업,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

울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Roh 등[10]은 연령대별로 
볼 때 20-21세로 대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우울에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학 첫해를 보
낸 후 진로 결정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1-13].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

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4-16]. 
Blanco 등[17]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해결
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중독행동’을 선택한다고 지적
하였다.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빠르게 중독행동에 빠지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외에는 관심사가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며,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금단증상이 나타나

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예방과 중재를 위

한 개입이 강조되고 있다[18].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스
마트폰 중독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Lee[1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나 우울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자기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을 매개

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

레스가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
학생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생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스트

레스 대처의 관점에서 회피적 대처방법으로 경험회피가 

매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20,21]. Hayes 등[22]은 생
활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겪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고자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경험회피를 많이 사용할수록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스트
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할 때 보다 우울이나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

활 첫해를 보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1-2학
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변수간의 관

계성을 파악하여 정신건강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예

방적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가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을 동시
에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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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K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교에 1-2학
년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의 간호대학생으로 총 290
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

한 자료 중 불성실한 설문 7부를 제외하고 총 28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α)=.05, 효과 크기 .15, 검정력(1-β) .95, 예측변수 3개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9명으
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표본 수는 충분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생활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

생용 생활스트레스 경험 도구(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 RLSS-CS)[2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친구, 연인, 가족 및 교수와의 관계와 당면과제 스트레스
에 해당하는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의 총 8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를 개발한 Chon 등
[23]의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의 경험 빈도
와 사건의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측정을 생략하고 경험 빈도만을 5
점 Likert척도 (1: 전혀 받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매우 자주 받는다)로 재구성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Cho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5였다. 

2.3.2 경험회피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험회피의 반대 개념인 

수용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인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를 사용하였다. 수용행동 척도(AAQ-
Ⅱ)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
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ACT 이론에 기초하여 Hayes 등[24]에 의해 구
성된 AAQ-Ⅰ을 Bond 등[25]이 단일차원의 척도로 개정
한 척도이다 .

본 연구에서는 Heo, Choi와 Jin[26]이 신뢰도 검증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II를 사용하였고, 원 
도구는 7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Heo, Choi와 Jin[26]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번과 10번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안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2개 문항을 제거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8-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경험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ond 등[2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ronbach's α값은 .80였고, Heo, 
Choi와 Jin[26]의 연구에서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3 우울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

를 하기 위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역학연

구-우울 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한 한
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27]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없었다)에
서 3점(매일 있었다)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16점 이
상이면 임상적인 우울을 의미한다. Chon 등[27]의 연구
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4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8]에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용실
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스마트폰 중독 개념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

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진단척도로 개발되었다.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인 4
번, 10번, 15번은 역 채점으로 처리하였다. 
성인 자가진단 척도는 실시 결과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
류될 수 있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표준화점수(T점수) 71
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 점수 총점 44점 이상이고, 잠재
적 위험사용자군은 표준화점수(T점수) 66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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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 점수 총점 40점 이상 43점 이하이며, 일반사용
자군은 위의 두 집단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집

단이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81 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
났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2학
년을 담당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일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설문조사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
리적 고려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그리

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중단할 수 있

음을 알려주었다. 연구대상자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정도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생활스트레스, 경험회피, 우울, 스
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Baron과 Kenny[29]의 지침에 따라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와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와 종속변수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0.0%, 여학생이 70.0%, 평균연령은 21.2±4.99세였다. 
학년은 1학년 60.8%, 2학년 39.2%였고, 종교가 있는 경
우가 44.9%, 없는 경우가 54.8%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
는 3.5%가 ‘상’, 76.0%가 ‘중’, 20.5%가 ‘하’라고 인식
하였다. 성적은 8.5%가 ‘상’, 73.9%가 ‘중’, 17.7%가 
‘하’라고 인식하였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85(30.0)
Female 198(70.0)

Age Mean age 21.2±4.99

Grade
Freshmen 172(60.8)
sophomore 111(39.2)

Religion
Have 127(44.9)
None 155(54.8)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10(3.5)
Middle 215(76.0)
Low 58(20.5)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24(8.5)
Middle 209(73.9)
Low 50(17.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3)

 

3.2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회피,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평균 2.40점(1-5점 척
도)이었고, 하위 영역에서 학업문제(2.99점), 장래문제
(2.80점), 가치관문제(2.36점), 경제문제(2.36점)의 순으
로 점수가 높았다. 경험회피는 26.89점(10-70점), 우울점
수는 19.90점(0-60점)으로 경한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냈다. 스마트폰 중독은 정상 이용자가 81.3%, 잠
재적 위험사용자가 13.1%, 고위험사용자가 5.6%로 나
타났다(Table 2).

3.3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회피, 우울,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회피(r=.520, p<.001), 
우울(r=.584, p<.001), 스마트폰 중독(r=.312,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경험회피는 우울(r=.633, p<.001), 
스마트폰 중독(r=.340, p<.001)과,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
(r=.364, p<.0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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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ean±SD Score N(%)

Life Stress

Friendship 1.00 5.00 1.77±0.88
Lover 
relationship 1.00 4.33 2.02±0.84

Family 
relationship 1.00 5.00 2.07±0.89

Faculty 
relationship 1.00 4.60 2.35±0.77

academic 
achievement 1.11 4.67 2.99±0.62

Economic 
problem 1.00 4.60 2.36±0.77

Future 
problem 1.00 5.00 2.80±0.72

Value problem 1.00 4.60 2.36±0.77
Total 1.06 4.32 2.40±0.57

Experiential 
Avoidance 8.00 53.00 26.89±7.76

Depression 1.00 49.00 19.90±0.90

Smartphone 
Addiction

Normal User ≤39 230
(81.3)

Potential risk 
user 15.00 57.00 32.12±7.94 40~43 37

(13.1)

High risk user ≥44 16
(5.6)

Table 2. Scores of Nursing Students' Stress, Experiential 
Avoidance,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283)

Variables
Life Stress Experiential 

Avoidance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r(p) r(p) r(p) r(p)
Life Stress 1
Experiential 
Avoidance .520** 1

Depression .584** .633** 1
Smartphone 
Addiction .312** .340** .364** 1

**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Experiential Avoidance,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283)

3.4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경

험회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9]의 회
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7로 0.3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3로 10미만이었으며, 상태지수는 1.0～
11.0으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2.0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

다.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간
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회피를 정적인 방향으

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β=.52, p<.001), 2단계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β=.58 p<.001). 마지막
으로 3단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와 경험회피를 함께 투
입하였을 때, 생활스트레스(β=.35, p<.001)와 경험회피
(β=.45, p<.001) 모두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Sobel test로도 입증되었다
(Z=8.13,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Predictors β t(p) Adj. 
R2 F(p)

Sobel test
Z p

1. ST→EA .52 10.20(<.001) .27 104.00
(<.001)

2. ST→DEP .58 12.05(<.001) .34 145.09
(<.001)

3. EA→DEP .45 9.04(<.001)

  ST→DEP .35 6.98(<.001) .49 134.25
(<.001) 8.13 <.001

ST=Stress, EA=Experiential Avoidance, DEP=Depression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and 
Depression 

(N=283)

3.5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

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회피를 정적인 방향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β=.52, p<.001), 2단계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β=.31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와 경험회피를 함
께 투입하였을 때, 생활스트레스(β=.19, p=.005)와 경험
회피(β=.24, p<.001)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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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입증되었다(Z=5.23,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

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Predictors β t(p) Adj. 
R2 F(p)

Sobel test
Z p

1. ST→EA .52 10.20(<.001) .27 104.00
(<.001)

2. ST→SPA .31 5.50(<.001) .09 30.24
(<.001)

3. EA→SPA .24 3.76(.<.001)

  ST→SPA .19 2.85(.005) .15 22.92
(<.001) 5.23 <.001

ST=Stress, EA=Experiential Avoidance, SPA=Smartphone Addiction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N=28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자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1-5점 점수범위)는 학업

(2.99), 장래문제(2.80), 가치관(2.36), 경제문제(2.36) 순
으로 높게 지각하였고, 그 중 학업문제로 인한 생활스트
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2,3,13]. 특히, Shin[12]의 연구에서와 같
이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4년 동안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이 지속되는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대학생활
을 시작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중독

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되며, 대학생활에 대한 적
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

로 특히 이들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되어

야 한다는 선행연구[30]에 근거한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정도(0-60점 점수범위)는 우울은 

19.90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도
구를 사용한 Lee[13]의 연구에서 19.89와 유사하였고, 
Cha, Lee[3] 연구에서 18. 27보다는 높게 나타나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경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고위
험사용자를 포함하여 18.7%로 나타나 일반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Jeon과 Jang[14]의 연구에서 27%, Cho와 
Kim[31]의 연구에서 27.4%로 나타나 일반대학생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해외연구에서 Haug 등[32]이 스
위스 직업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나타난 16.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대학생활 동안 직면하는 주요한 정신건강문

제임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이들 변수 간에 관계성과 발생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들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변수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회피와 우울의 상관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험회피가 우울을 설

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를 뒷

받침한다[20].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생
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경험
회피를 매개하여 우울을 발생시키는 경로가 존재함을 의

미한다. 즉 생활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이 불
편한 상황이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피

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많이 사

용했을 때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2,6-28], 경험회
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0].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o와 Lim[20]의 연구에서는 경험회피가 완전 매개하
는 모형이 지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점을 보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2]의 연구에서는 경험회피와 유사한 개념으로 
회피중심대처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

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회피는 부분매개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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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
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키는 발생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
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함을 

보고한 선행연구[14-16]와 일치한 결과이며, 남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경험회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Kim[21]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
이다. Li, Zou, Wang과 Yang[33]의 연구에서도 회피적 
대처천략이 생활스트레스와 게임중독사이에서 매개효과

를 나타낸다고 밝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

한 생활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동시에 생활스트레스
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고

자 경험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할 경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정서적 고

통을 피하기 위해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함으로 보다 쉽

게 심리적 불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yes 등[34]은 경험회피를 불안, 우울, 물질남용, 

PTSD와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핵심개념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경험회피는 사람들에
게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체질과 

같은 것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는 경향
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할 때 그러한 경

험을 억제함으로써 더욱더 스스로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22]. 결국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고통스
러운 경험에서 벗어나고자 물질사용, 사회적 철회, 중독
행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더욱더 정신건강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는 단순한 스트레

스 관리보다는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감소시키

는 전략이 필요하다. Hayes 등[34]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용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를 불안, 우울, 강박장애, 물질남용과 같은 다양한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로서 제시하였다. 국내에

서도 최근 수용-전념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꾸
준히 진행되어,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35-38]. 수용-전념치료는 인지적 탈융합을 통해 고통스
러운 경험을 유발하는 생각,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
고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전념하는 행동을 유지하여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냄으로

써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22,39].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

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뿐 아니라 경험회피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

별하여 수용-전념치료와 같이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에 대
해 피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대학생활 초기인 1-2학년 
학생들은 입학이후 대학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때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욱더 우울이나 스마트

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이들
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에게 중재프로그램과 함께 전문상담가
나 교수자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문제가 

악화되지 않고 예방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전남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이

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표본수를 확대하고, 대
학생들의 경험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

인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생활사

건들과 정신건강문제와 관련성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

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
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경험회피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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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험회피가 간호대학생의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핵

심기제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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